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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
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
에 대해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자조모임 운영, 사업 및 시설홍보, 직원 보조지원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과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된다면 보다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업참여를 통
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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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more progressive promotion of employment plan for peer 
support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Therefore,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in charge of peer support activity, leadership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expectations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ability through the project, and recognized the role of peer support 
workers as emotional support for peer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operation of self-help 
meeting, promotion of project and facility, assistant support for colleagues etc. In addition, they saw that they 
could be more motivated if they were given financial rewards and meaningful role performance, feeling hard 
but rewarded and taking efforts for improvement of one’s special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bout and provided practical suggestion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eer 
support workers for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Key Words :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Peer support activity, Leadership development, 
Job creation project, Promotion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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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료지원활동 모델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비경제
활동 장애인들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
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1]. 2021년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로, 전체장
애인 평균 31.3%에 비해 적고, 정신장애인의 인구대비 취
업자 비율은 5.3%로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보여주
며, 전체장애인 평균 31.3%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난다[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19,778명 중 1,001명(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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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 7,099명(35.9%), 지적장
애인 4,890명(24.7%), 시각장애인 2,199명(11.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3].이러
한 결과는 타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전체장애인의 평균 157개월에도 못미치는 
121개월이며, 임금근로자 기준 월 평균 수입은 95만9천
원으로 전체장애인 평균 187만5천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매우 열악한 고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다[2]. 한편 취
업한 장애인 상시근로자 총 205,039명 중에서 정신장애
인은 1.4%인 2,854명에 불과하며, 51%가 수리 및 개인서
비스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37%가 제조업, 
11%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며 취업가능한 직종 자체가 제한되어 취업까지
의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
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51,517명의 정신장애인 가운데 
27.4%는 한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 취약성과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재발위험이 높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구직에 대한 기회와 취업이 가능한 직종 자체가 매
우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생활
의 안정을 위해 고용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 취약집단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
애인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보완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6]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비
경제활동 영역의 정신장애인에게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
보제공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
었는데, 이것은 동료지원 모델로 공론화되었다[7]. 동료
지원은 기대되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
해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
에게 도구적 지지와 사회정서적 지지를 상호 간에 제공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곧 동료지원활동은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정신장애인 동료
을 돕는 주체로 참여하여 동료의 삶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9] 

동료지원활동의 시작은 193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아브라함 로(Abraham Low)에 의해 퇴원 후 정신장애인
의 사회적응을 돕던 회복 기업(Recovery International)
은 이후 동료지원 및 자조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단체로 
발전한 이래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자 운동들이 이어지

게 되었다[10]. 서구의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1970년대 소
비자 운동으로 당사자 주의가 활발해지고, 1980년대 이
후 회복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동료와의 관계 및 지지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11]. 
이에 자조집단, 동료제공서비스, 동료운영서비스, 동료직
원 등과 같이 다양한 동료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12].  

동료지원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보
고되고 있다. 즉 동료지원활동은 이러한 도움을 받는 정
신장애인의 증상감소, 역량강화, 기능향상, 회복 등에 효
과가 있으며[13-15]. 도움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의 자
기신뢰, 자기존중감, 사회적 관계, 직업적 역량 등에도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그 외 동료
지원활동은 병원입원을 감소시키고, 자존감, 삶의 질 등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보고된다[18,19].

동료지원활동을 하는 동료지원가는 퇴원 후 정신장애
인의 사후관리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퇴원 전 미리 찾아가 같이 퇴원 후 여러 계획을 세우고 일
정기간 방문하여 사회적응과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활동
을 한다[20]. 특별히 영국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병원
에서 퇴원 후 사후관리 조항을 두어 이 시기를 특별히 지
원하고 있다[21]. 그 밖에도 동료지원가는 정신건강복지
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전통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
서 사례관리팀 및 응급개입팀에 참여할 수 있고, 동료를 
상담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도 한다[22]. 또한 당사자 
주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응급쉼터, 
상담, 독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동행’을 통해 동료지원가의 가정방문, 상담,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료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11]. 2011년에는 서울, 경기, 충청권
의 7개 정신재활시설에서 시작하여 2012년에는 14개 정
신재활시설에서 당사자 운영프로그램과 동료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활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서울시정신건강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동료지원가 직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23]. 지금까
지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프로
그램의 효과[11]나 당사자 경험들[22,24-25]과 동료지원
활동의 표준화와 직무개발[7, 10]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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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탐
색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자 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
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은 어
떠하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으로서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되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
로 탐색해봄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주관한 ‘동료지

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
관의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 목적 및 내
용에 대해 고지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안내하고,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참여동의를 획득한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ame Gender Region Facilities Type

Participant1 Female Daegu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2 Female Daegu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3 Female Gyeongbuk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4 Female Chungnam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5 Female Busan Comprehensive
Participant6 Fe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7 Female Gyeonggi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8 Fe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9 Female Gyeonggi Comprehensive
Participant10 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

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21년 8월에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화상회의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인
터뷰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영상 및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문자형태로 전사하
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연구자료에 대해 주제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 내의 주제를 식별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구조화하는 방법이자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2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직무개발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므
로, 핵심적인 주제를 도출해내는데 주제분석이 적합한 분
석방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사한 연구자료
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의미단위를 확인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경험들을 찾아내어 
유사한 개념으로 묶어감으로써 주제를 찾아내어 명명하였
다. 또한 명명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묶어가면
서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고, 각 주제의 의
미와 맥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주명으로 통합해나갔다.

2.3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삼
각검증법(trianulation)을 사용하였다. 문헌검토를 하여 
보다 초점화되고 적절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점집단인터뷰에 사용된 질문들도 
문헌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
함에 있어서도 문헌내용들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연구
진 토의를 여차례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안
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
참여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아 혹시라도 겪게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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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주제, 연구목
적을 비롯하여 연구개요를 안내하는 자료를 연구참여자
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구두로도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참여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진술자료가 녹음되고 문
자형태로 전사하여 기록된다는 점, 연구목적으로 활용된
다는 점, 결과 발표시 익명처리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중도에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인 연구참여의
사를 확인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를 통해 서면으로도 확
인하여 기록을 남겼다.    

3. 연구결과

3.1 사업참여동기 
3.1.1 당사자활동을 통한 당사자의 역량강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을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주도하는 당사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업에 참여하
였다. 

이제 자연적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또 사회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1)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조금 막상 걱
정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으시고. 이
거를 시설 내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면 그럼 자아존중
감도 올라가고 이제 좀 취업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한 
것도 있었고. (연구참여자4)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료지원 같은 교육을 이수
한 대상자분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
록 실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동료지원과 역할 및 시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좀 향상시
키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5) 

당사자 중심의 욕구 기반 서비스 당사자의 회복을 지
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당사자가 양성사업에 참여하게 됐고(연구참여자10)
3.1.2 당사자의 동료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
 기존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료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에 대응하여 사
업에 참여하였다. 

이제 계속 그런 사업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마
침 좋은 사업이 있었고 회원분들께서 너무 하고 싶다. 
언제 하냐 이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또 
회원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저희도 참여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8)

3.1.3 직원 중심의 사업에서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의 확대
 기존에 직원중심의 사업 형태에서 직원들이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보다 확대하기 위해 
동료지원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제가 그 때 그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니까 직원 중심의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도 이제 중간평가를 할 때 회원분들이 사업은 너
무 좋은데 직원 중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회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동료지원분야가 굉장히 
정신재활기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여서 저희가 
그럼 동료지원사업을 확대해보자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조금 제
공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2021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9)

3.1.4 당사자에게 활동가로서의 활동기회 부여
 당사자에게 동료지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취업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았다. 당사자에게 이러한 의
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지원한게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죠. 되게 큰 매력은 기존에 있어왔던, 양성되어왔
던 동료지원활동가분들이 이제 동료, 그 기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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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은 동료지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욕구가 사실 취업을 하고 당사자 활동가로. 취업을 하
고 싶지만 사실 그런 취업의 기회들이 많지 않은 점, 그
리고 기관 내에서의 고민은 이분들에게 정당한 활동비
를 좀 줬으면 하는 것, 이게 사실 이번 일자리 사업이랑 
잘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회원
분들이 저희 기관에 취업시켜서 활동하시는 만큼의 그
만큼 정당한 대가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회원분들도 활동가가 그냥 기관에서의 활동으로 멈추
는 게 아니라 취업의 의미로서 기관에 이제 2대 보험을 
가입하고 그렇게 취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이렇게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7)

3.2 사업참여 당사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 
3.2.1 장기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임
사업수행기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

면, 대다수가 장기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
이었다. 그러다보니 기관서비스에 대해 익숙한 정도가 매
우 높았다. 기관서비스에 대해 익숙할수록 자립적인 활동
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
향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을 이용하신 회원분
들이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10년 이렇
게. (연구참여자6) 

 3.2.2 생활에 안주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회
원 수가 다수임

 사업수행기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
면, 생활에 안주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회원 
수가 다수였다. 

계속 여기에서만 활동하시고 사실 여기 생활에 그냥 
안주하셔서 외부 취업이나 어떤 더 이상의 활동을 하
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 상황이
었는데(연구참여자6)

 3.2.3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가 다져져있지 않아 참여가 어
려움

 대다수의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가 다져져있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
서는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부터 다지는 접근부터 하는 것
이 필요하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3.3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
3.3.1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동료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동료지원가분들이 이제 시간대를 맡아가지고 웜라인
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상황이나 
혹은 이제 그 너무 주말 동안에 힘드시고 전화 통화할 
때가 없어서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대일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집단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10)

가정방문이라든지 혹은 취업장 방문처럼 이제 우리 회
원분이 회원분에게 가서 이제 뭔가 정서적 지원 말벗서
비스 해드리는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연구참여자1)

3.3.2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직

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
여자1)

동료개별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일대일로 이제 회원분 
동료 회원의 욕구에 맞게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그 목표에 따라서 활동 같이 계획하고 (연구참여자6)

3.3.3 자조모임 운영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당사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역할

도 담당하고 있었다. 

저희 이제 주말에 회원ㅂ누들 이제 계속 집에서만 지
내고 하시니까. 저희가 자조모임 진행하는 거... (연구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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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사업 및 시설홍보, 보조지원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기관 내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사업과 시설
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저희 같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만성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다보니까 제가 인근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저희 같
은 시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역할
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1)

부서활동을 하는데 부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역할
을 하고 그래서 그 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활
동 내에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고 행정적인 업무 좀 진
행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6)

3.4 참여당사자들에 대한 활동동기부여 방법
3.4.1 급여지급
 동료지원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활

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장치였다. 
자신이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 지급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
상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급여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활동을 하고나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저희가 그 지금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을 할 
때와 당사자 일자리 사업으로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으
시면서 할 때와 선생님들의 그런 활동에 적극성이 많
이 차이가 났어요. (연구참여자10)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으
시고 일을 하시다보니까 보다 더 동기가 높게 참여하
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10)

이제 프로그램 진행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을 지원하
는 역할을 몇 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저도 이런 일을 하
니까 생각보다 쉽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으셨고, 만족도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돈이 들

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일단 크신 것 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잡히다보니까... (연구참여자8)

3.4.2 의미있는 역할수행
 동료지원활동가는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아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느 
회원들과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신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이렇
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
이 이제 뭔가 서비스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시설의 직원 같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
현을 하시더라구요. 직원과 회원의 중간다리 같은 역
할들을 자기가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역할
들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
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1)

3.5 사업참여를 통한 동료지원활동가의 긍정적인 변화
3.5.1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함
 동료지원활동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도 보였다. 

그러니까 내부 활동으로만 참여하셨을 때는 그냥 이거
를 해도 돼요. 이렇게 수동적이었다면 이 일자리 사업
에 참여하시고 나서부터는 되게 능동적으로 바뀌셨어
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취업자로서의 마인드라는 게 
확 느껴져서 그니까...(연구참여자7)

3.5.2 힘들지만 보람을 느낌
동료지원활동가가 동료들을 살피고, 기관 업무를 보조

하는 등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힘들다
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
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저희 회원분은 주로 이제 뭔가 가정방문을 가는 것들
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는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이 보셨을 때 자기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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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렇게 만족도는 좀 있으신 것 같고...(연구참여자1)

3.5.3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습함
 동료지원활동가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족함을 느끼

는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였다. 동료상담을 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인지하고 나서는 심리학 공부를 하였다. 이는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모습은 당사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이므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심리
학 관련된 걸 직접 공부하셨고, 동료지원 리더로 있고 
이 사업 관련되어서 또 교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진
행을 하시면서 좀 더 전문성이 향상되어 계시고 있구
요(연구참여자10)

3.5.4 흥미를 갖게 됨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을 하면서 일에 대해 흥미를 갖

게 된 경우가 있었다. 본인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본인에게 계속 그 기회가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
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3.6 사업운영에서 발견된 문제들 
3.6.1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함
동료지원활동가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하기는 하나, 그 수준은 아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적극적인 수준에서 당사자들을 지원
하기보다는 직원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적으
로 도와주는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어떤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어
려우므로, 보다 정립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자조모임도 소수로 진행하거나 이런 활동이다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회원분이 딱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
래서 기간 내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말 직원으로
서 역할을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
기는 해요. 그 직원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다른 직
원들 같은 경우는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라는 걸 알지만 이분들
과 소통하는거나 직원들 직원으로서 소통하는거나 이
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 담당자로서 느낄 때 
취업했다라는 개념보다 어떤 기관에서 그냥 이런 역할
을 한다 이 정도이지 않나 아직.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고민이 되더라구요. (연구참여자6)

3.6.2 급여수준이 낮음
동료지원화동가인 당사자에게 활동가 활동에 따른 일

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급여의 수
준이 높지 않으므로, 생계를 위해서나 다양한 활동을 하
는 데에는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좀 급여가 한달에 저희가 지금 2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이제 급여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저
희도 사실 이제 당신이 이제 일자리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급여금액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   

3.6.3 활동가의 역할이 모호함 : 회원인가 직원인가
동료지원활동가는 본래 기관의 회원으로서 기관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동료지원활
동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회원으로서 동료들
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다보니 동료지원활동
가는 직원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회원으로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동료지원활동가인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모호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료들도 활동가를 
대하는 태도가 모호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제 회원분이 여기서 같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회원과 직원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혼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연구참여자6)

뭔가 이렇게 직원이다 해서 월급을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회원들하고 같은 공간을 쓰고 계시고, 또 뭔가 역
할들, 당사자 리더 역할을 하시다가, 또 이제 퇴근해가
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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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그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요. (연구참여자1)    
  
3.7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3.7.1 동료지원활동가 역할 지원을 확대함
첫째, 실제적인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개발하

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가별로 역할에 대해
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동료지원활동가의 역
할을 모호하게 하는 것과도 다소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정립해나가면서 새
로운 역할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좀 다르게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동료지원
가이지만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느김이 좀 있
어서 새로운 역할을 좀 부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실제 저는 취업중심 지금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취업장 관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 취업장에 이제 운이 좋게 
(연구참여자5)

둘째,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들이 역할을 수행하면
서 수퍼비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만큼 전
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료지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정기적으
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엄청 고민하고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한 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연구참여자10)

셋째, 보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
활동가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보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점차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이 정립되어갈 수 있을 것
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이 있듯이 동료지원가들도 이
제 보수교육이나 이런 동료들 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들이 좀 생기다보면 하나의 직

군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3)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
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참여 동기를 보면,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
원사업을 통해 당사자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하였으며, 기존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동료지원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갖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직원중심의 사업 형태에서 당사자 중심의 사업을 보다 확
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둘째,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료들에 대
한 정서적 지원의 역할,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의 역할, 
자조모임 운영의 역할, 사업 및 시설홍보, 보조지원의 역
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사업참여 당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참여를 통해 동료지원활
동가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
로 행동하였으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적 향상
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일에 대해 흥
미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넷째, 사업운영시 발견되는 문제들로는, 활동가의 역
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낮은 급여수준과 활동가의 역할이 회원인지 직원인지 모
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료지원 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으로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을 개발하고 실제
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수퍼
비전과 보수교육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
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지원
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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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수립이 필요
한데, 현재 활동가는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었다가 동료지원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
원의 입장에 서게 되는 모호한 역할에 직면하고 있다. 그
리고 활동가별로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
데, 이러한 불분명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수행하고 있
는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정립해나가면
서 기관내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상의 역
할들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
된다. 또한 동료지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
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립생활을 원조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리더들이 하나의 직군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제공이 필요하
다. 이러한 부분은 2020년부터 동료지원가 양성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교육기관 인증지원이 시행되고 있으
므로, 양성교육 표준화를 통하여 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동료지원활동가 교육 및 실제적인 활동
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논의와 협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셋째, 동료지원활동가의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일자리 지
원사업을 통해서 동료지원활동가에게 실질적으로 월 5만
원정도의 훈련수당으로 참여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현재
로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방
안이 거론되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라 보기 어렵다. 시간당 급여 자체 수준을 확대하여 최소
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제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동료지원활동가를 위한 적극적인 외부 고용 연
계가 필요하다. 현재 동료지원가의 업무가 주로 기관내부
의 역할수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동료지원활동가의 업
무를 확대, 개발하여 기관 외부고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
제적으로 당사자들의 고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실무자 및 동료지원활동가를 상호지원하는 네
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실무자들 간 그리고 동료지원활동가들 간
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면, 이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동료지원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직업재
활 실무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동료지원활동을 실시하는 10개의 정신재활시
설을 중심으로 일부 사례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연구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체 대상자들로 대상
을 확대하여 동료지원활동가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 발전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동료지원활동의 
표준화된 업무지침과 운영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를 뉴 프린터어(New 
Frontier)모델로서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확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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